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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심장인 도쿄 아라가와구 히가시니뽀리에는 동경 내 굴지의 일본어학교으로 꼽히는 아까몽

까이 일본어학교(이사장 박시찬)가 자리를 잡고 있다. 

  

이곳에는 매년 한국과 중국, 베트남, 네팔, 몽골 등 아시아권은 물론 유럽과 미주 등지에 있는 세

계 40여 개국에서 15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찾아와 일본어를 배우고 있다. 

  

전체 과정은 모두 88개 클래스로 나뉘며 과정은 1년, 1년3개월, 1년6개월, 2년 등 4개 과정이 있다. 

  

해당 국가에서 일본어학과를 졸업한 유학생들은 보통 중·상급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초

급 과정은 6단계로 나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모두 13개 레벨에 따라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

형 교육을 하고 있다. 



 

  

각 과정의 승급은 기말시험 50%와 수업 태도와 출석률 50% 등의 종합 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각 유학생이 원하는 진로에 맞춰 대학 진학 희망자에게는 역사와 지리, 영어(토플) 등 유학 

시험 과정을, 취직 희망자에게는 면접시험과 해당 분야 전문 리포트 작성 방법 등의 전문 취업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교수진은 일본어 교사자격증 소지자나 일본어 교사 검정시험 합격자 등 126명 전부가 정규 자격

증 소지자다. 

  

행정 업무를 맡은 직원도 무려 16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또 서울과 부산, 중국 상해에 유학생들을 모집하는 직영사무소도 두고 있다. 

  

여기에 유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아까몽까이 일본어학교는 4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

는 기숙사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우수한 교수진과 시설, 커리큘럼을 인정받은 아까몽까이는 현재 일본 문부과학성이 인정

하는 일본 내 대학 진학을 위한 예비교육과정도 맡고 있다. 

  

안채모 아까몽까이 일본어학교 교무사무총괄본부장은 “올해 개원 30주년을 맡고 있는 아까몽까이 

일본어학교는 우수한 교수진과 커리큘럼을 인정받아 지금까지 배출한 졸업생이 1만70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매년 세계 40여 개국에서 15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찾아와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 도쿄 내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까몽까이 일본어학교에는 2001년 일본 도쿄 신오쿠보 지하철역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다가 숨진 고 이수현씨(당시 26세)의 의로운 죽음을 기리기 위한 자그마한 정원이 조성돼 있

다. 



 

  

사공 당시 고 이수현씨는 아까몽까이 일본어학교에서 일본어 연수를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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